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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30년 8월 21일  겔젠키르혠-뷔어 

서 원:  1953년 4월 9일 뮬하우젠 

사 망: 2026년 10월 17일  뮬하우젠, 하우스 살루스 

장 례: 2026년 10월 26일  뮬하우젠, 수녀원 묘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오 18,2 

 

마리아 루이즈 수녀는 프란츠와 마틸데 오스트롭 부부의 11남매 중 일곱째 딸이었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 마리아는 고향인 폴숨(레클링하우젠 지역)의 가톨릭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이후 1944년 

폐교될 때까지 도르스텐의 우술린 고등학교에 다녔다.  

전쟁이 끝난 후, 마를의 직업학교에 다녔으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마리아는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겔던의 농촌 여성 학교에서 가정 경제 기술을 더 익혔다. 

1951년, 마리아는 우리 수녀회에서 수련 생활을 시작했고, 마리아 루이즈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첫 

서원을 마친 후에는 뮬하우젠-외트의 유치원 교사 양성 대학에서 유치원 교사 및 방과 후 돌봄 교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그 후 뒤스부르그 지역에서 수십 년에 걸친 사도직 활동을 시작했으며, 

거의 40년 동안 뒤스부르그-함본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유치원을 이끌었다. 유치원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간행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오스타커(함본의 한 동네) 주민 대다수가 

수녀를 알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거의 모든 아이들이 수녀의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이다. 수녀는 유치원의 교사 및 보조 교사들과 협력하며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헌신해 왔다. 

유치원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교육적·종교적 노력이 기울여지는지 잘 알고 

있다. 학부모들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자녀들을 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한다. 마리아 루이즈 수녀는 

수도자이며,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항상 헌신해 온 노틀담 수녀회 소속이다. 마리아 루이즈 수녀는 

자신의 경건함과 오스타커 주민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해 왔다. (…) 마리아 

루이즈 수녀가 오스타커에 변함없이 충실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지역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유치원 사도직에서 은퇴한 후에는 새로운 봉사 분야로 발을 옮겨 뒤스부르그-루어오르트에 있는 세 

곳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사도직 활동을 시작했다. 수녀의 친절하고 배려심 깊으며 열린 

태도는 유치원과 방과 후 돌봄 센터에서의 교육 활동은 물론,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리아 루이즈 수녀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데 매우 능숙했으며, 행사 현장 한가운데서 직접 

활동하곤 했다. 

마리아 루이즈 수녀가 소속되어 있던 뒤스부르그-라르의 수녀원이 폐쇄된 후, 묀혠글라드바흐의 우리 

공동체로 옮겨 지내다가, 2014년에 뮬하우젠의 하우스 살루스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세심한 배려와 

친절함으로 이곳 공동체에 최선을 다해 기여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공동체 생활과 미사, 사교 활동에 

참여했다. 

수녀가 세상을 떠난 날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필립 3,20)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리아 루이즈 수녀가 하느님과 함께 계신 고향에 도착했음을 안다. 


